
22. 3. 7. 오전 11:04 두드림

dudream.daegu.ac.kr/news/articlePrint.html?idxno=5950 1/2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기획  문화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유학경험이해 향상과 초국적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김수민 | 승인 2022.03.04 10:43

우리대학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에서 「초국가주의 관점에 기초한 유학정책과 교육혁신」이라는 주제가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과제로 선정되어 유

학지에서의 적응 방법과 경험을 나누는 포럼이 지난 9일 개최되었다.

▶국내 유학생 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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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럼에 참석한 토론인사들은 모두 한국정부의 유학생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한국 유학생들의 초국적 네트워크 확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입

을 모았다. 우선 우리대학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윤재운 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대학의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유학생 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을 통해 유학교육 및 정책대안을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막슈

다쥬레바(영남대 기계공학부 외국인 교수)는 “이중언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한국어로 강의와 교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의 교육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는다”며 “2015년 외국인 유학생 확대 정책인 PEIS를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 유학생의 원서접수 장벽 완화는 폭넓은 유학생 확보의 기회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한국 유학생들의 관계 네트워크 형성과 유학 개선점이 이슈 되기도…

이번 포럼에 참석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험을 나누는 발표 순서 역시 포럼 참여 구성원들의 큰 공감을 얻기도 했다. 발표에 참여한 부티엔마이(계

명대학교 글로벌한국어문화교육학과) 학생은 “베트남에 있을 때는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하기만 했다”며“한국에 도착해서는

다차원적으로 한국어를 접하며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푸제(대구대학교 도시학과 박사과정) 발표자는

“부티엔마이 학생의 발표에 대해서 공감한다”며“대구대학교의 국제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자신의 유학생활을 풍부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표 당시 “D10비자 졸업생이 직업에 관계없이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으면 한다”며 “F3비자로 거주자 취업 기회

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 화상회의 Zoom 플랫폼으로 진행되었으나 발표구성원들의 생생하고 경험의 공유와 활발한 참여 구

성원들간의 토론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번 포럼의 마무리에서 김도혜(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좌장은 “국내 유학생이 겪은 한국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섬세한 유학 제도의 개선과 연구기반 및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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